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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즉시 보도가능한 자료입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 현장에 답이 있다

- 성윤모 특허청장, 중소기업 CEO와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 실시 -

성윤모 특허청장은 2월 6일(화) 18시 30분 충북 청주에서 충북

지역 중소기업 CEO들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사례를

발표·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하는 ㈜마루온은 특허청 지원을 계기로

변리사와 같은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사내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립에 힘썼다. 그 결과 미국·유럽 등 63개국 수출 및 배터리

재생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고용 인원을 6명 늘려

충북의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다음으로 ㈜파인드몰은 ’12년 창업기업으로 핵심 기술·특허 기반이

미흡하여 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인 ‘데스밸리(Death Valley)’에

봉착했다. 특허청은 기업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시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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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했으며, 현재는 제2공장 확장 및

신규 8명 채용 예정으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해 창업 후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기업이다.

이 같이 특허청은, “IP 디딤돌·나래”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기업-학교 3자를 연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문인력 및 청년 취업을 돕고 있다. 또한, “특허공제 제도”, “특허

수수료· 등록료 감면”과 같은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준비하여 신규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본 간담회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수출여건 악화,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등 정부정책을 설명하며,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의 확대와 기술력이 뒷받침된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에 기반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중소기업 CEO 간담회 행사 사진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김기호 사무관(☎ 042-481-8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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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소기업 CEO 간담회 행사 사진

사진설명

성윤모 특허청장(앞줄 왼쪽 3번째)이 중소기업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